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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 경전

금 강 경

경전 전체를 금장

천 수 경

-사이즈 : 13.5㎝×20㎝

가격 ＼ 9,800 

부처님 말씀을 실은 경전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지요.
예전엔 경전 얻기가 어려워 금니, 금사경을 하면서 까지 경전에 대한 경외심이
지극하였으나 오 늘 날은 일반서적 발행하듯이 쉽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나이다.
이에 미력하나마 우리 불자님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르침에 따라 모든 불자님께서 수승한 수행 정진을 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케 되었나이다.

천불산 성불사 如 松 스님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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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경 : 장엄염불 5월 10일 출간예정

구
입
처

순천(금장각)    T.061-755-4879
서울(우리불교) T.  02-597-7879
부산(도감선원) T.051-336-5890

대전(우리불교) T.042-256-7879
광주전남(행복한세상) 

T.061-374-4948

금장 경전의 이해

우리 한지를 사용하여 금장 도금 전래 묶음책자로 발간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대현 스님」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선승禪僧의길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
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
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시다.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不昧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끄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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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전국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고암스님으로부터전법게를받음은물론고암스님이쓰시던발우와주장자, 금란가

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

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

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짓쳐들어가는일이며, 이혼란스런세상에서흔들림없이중심에거하는묘한도리를

깨우치는일일것이다.

학림사오등선원한암대원선사의법문과대담.

그리고면면이이어지는전법의현장에서밝히는좌선의기초방식과화두참구법의핵심.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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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스님이가리켜보이시는좌선의기초방식과화두참구법,

국내초역인“밀전참선요법”과“밀전불법통지”수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